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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원료 리튬 안정 공급한다!
광물공사, 남미 주요광구 석권 … 삼성물산과 칠레 광구 지분인수 완료

한국이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로 이어지는 남미 3국의 리튬 트라이앵글에 모두 진출하게 됐다.

세계 최대 리튬 생산지역인 칠레 북부 아타카마 염호의 리튬 광구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

해 칠레를 찾은 김신종 한국자원광물공사 사장은 11월14일(현지시간) 인터뷰를 통해 “주원료인 리튬을 전량

수입했던 2차전지 생산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칠레 리튬 프로젝트는 광물공사가 남미에서 펼치는 리튬 개발사업의

3번째 가시적 성과이면서 단계적으로는 실제 리튬 생산에 가장 근접한 성과물이다.

광물공사는 6월 GS칼텍스, LG상사와 함께 아르헨티나 살데비다 리튬 탐사사업 합작계약을 체결했고, 8월에

는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방한한 가운데 볼리비아광물공사와 리튬 개발사업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김신종 사장은 “탐사 단계인 아르헨티나는 현지 정부가 나서 투자를 환영하는 상황이고 칠레에서도 에라수

리스 그룹이라는 든든한 파트너를 만나 실제로 매듭 지어졌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칠레에서는 초기 2만톤, 증설 후에는 4만톤의 탄산리튬이 생산될 전망이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연 6000

톤 가량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4만6000톤이면 국내 2차전지 생산기업들이 1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

라고 설명했다.

리튬은 휴대폰과 노트북, 전기자동차(EV) 등에 쓰이는 2차전지의 주원료로 2000년 이후 연평균 6% 이상,

전기자동차 시대에는 연 20% 이상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 자원으로 세계 리튬 매장량의 77%를

차지하는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남미 3국에 관심을 갖고 2년 3개월 동안 볼리비아에만 7번 방문하면서

공을 들인 결과 남미에서 연이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게 됐다.

김신종 사장은 “볼리비아에서는 일본, 프랑스 등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단기간에 확보한 기술

력과 특사 외교 등에 힘입어 유리한 위치를 먼저 점하게 됐다”며 “든든한 수요기업이 있고 인지도 있는 대기

업들이 참여한다는 점이 한국 컨소시엄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대의 리튬 부존자원이 있는 볼리비아는 각국의 러브콜이 쏟아지는 상황이지만 휘둘리지 않고

긴 호흡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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